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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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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3월 17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16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 2017. 3. 16. (목) 담당부서 무역협력과

담당과장 이원희 과장(044-203-4840) 담 당 자 김남혁 사무관(044-203-4841)

산업부, 5대 소비재 중 의료기기․보건의료 기업 

수출시장 다변화에 나서

- 2017 글로벌 바이어 메디컬 플라자 개최 -

- 세계 59개국 바이어 211개사, 우리 기업과 상담 위해 대거 방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)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, 사장 김재홍)가 

우수 의료기기․보건의료 서비스(병원, 검진센터, 요양원 등) 기업에 해외 

유력 구매자(바이어)와 수출 상담을 통해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

2017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플라자 를 개최한다.

행사 개요

ㅇ 행사명: ｢2017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플라자(Global Bio & Medical Plaza)｣
ㅇ 일시‧장소: ‘17.3.16(목)~3.17(금), 서울 코엑스 E 전시장, Room 307 등

ㅇ 참여기업: 의료기기․보건의료 프로젝트 해외바이어 211개사, 한국기업 288개사

ㅇ 주요행사: 해외바이어-우리기업 1:1 수출상담회, 분야별 해외진출 설명회 등

□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는 이번 글로벌 바이오 메디

컬 플라자 를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주제를 가지고 개최한다.

❶ 선진시장(유럽)과 신흥시장(아프리카․중동 등)을 중심으로 바이어를 

섭외(총 59개국 211개사)하여 수출시장의 다변화 촉진

* 해외권역별참가현황(개사): (유럽)60, (아프리카)27, (중동)26, (중국)23, (독립국가연합;CIS)22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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❷ 의료기기(3월)․의약품(8월, 잠정) 분야 박람회를 분리 개최하면서도 

참가 바이어 수는 대폭 확대*하여 수출마케팅 전문화․대형화

* 바이어 수(개사): (’16년) 108(의약품․의료기기 합산) → (’17년) 211(의료기기

일반 181, 의료기기 공공조달 20, 보건의료 서비스 10)

❸ 의료기기 바이어 뿐 아니라 보건의료 프로젝트 발주처도 초청하여,

상품과 서비스 해외진출을 융합 지원

* 방한사례: 오만 보건부, 바르카 지역에서 추진 중인 ‘메디컬 시티’ 프로젝트(1.5억

달러) 관련 우리 기업(장비, 소프트웨어(SW) 등)․병원 참여방안 상담 예정

□ 2017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플라자 는 우리 참여기업 288개사에게 

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지원행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.

① 의료기기 분야는 181개 구매자(바이어)와 1대1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

한편, 유엔난민기구(UNHCR), 헝가리 국립보건청 등 20개 의료기기 

공공조달 발주처 및 벤더도 별도 초청하여 수출상담회, 해외진출 

설명회 개최이다.

* (예) 영국 ‘국민건강보건서비스(NHS)’ 대상 국산 의료기기 조달 상담

② 보건의료 프로젝트 분야는 카자흐스탄, 페루, 중국 등 10개 지역의 

발주처와 현지진출 상담회, 프로젝트별 설명회 개최

* (예) 카자흐스탄 알마티 재활센터, 페루 리마 어린이병원 건립 프로젝트 등

③ 사전 비즈니스 매칭 활동을 통해 성사시킨 총 29건(1,130만 달러 규모)

수출 계약 및 양해각서(MOU) 체결식*을 이번 행사를 통해 개최 

* A사(엑스레이), B사(미용의료기), C사(혈당측정기) 등 국내기업 26개사 참여

④ 개막식 기조연설*에서는 미국 아이비엠(IBM)의 세계최초 암 진단 

인공지능 프로그램 ‘왓슨(Watson)’의 책임자 앤드류 노던 박사(Dr.

Andrew Norden)가 인공지능 시대의 보건의료 산업비전을 청중에게 제시 

* 주제: 알파고 시대, 보건의료 산업의 미래는?(The Future of Health is Cognitiv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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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산업부 박진규 무역정책관은 “정부는 새로운 수출동력으로서 5대 

소비재* 수출 확대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으며, 향후 고령화 추세 

등에 따라 고성장이 예상되는 의료기기 산업**은 유망 소비재의 핵심 

분야 가운데 하나다.”라고 말하고 

* ①의약품․의료기기, ②농축산식품, ③화장품, ④패션의류, ⑤생활용품

* 세계 의료기기 시장전망(억 달러): (’16년)3,395 → (’20년)4,358 (연평균 6.4%↑)

ㅇ “특히, 이번 행사는 의료기기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제품-서비스 융

합마케팅에 중점을 두었다. 향후에도 미국․유럽연합(EU)․인도․

아세안(ASEAN) 시장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․생활용품 등 5대 소비재의 

수출시장 다변화와 서비스 융합마케팅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.”라고 

말했다.

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두영 전략마케팅본부장은 “한국 의료기기에 

대한 늘어난 관심을 반영하듯 올해 방한한 바이어도 전년에 비해 두 

배 가량 크게 늘어났다.”라며,

ㅇ “향후 중남미, 중동, 동남아 등의 지역에 의료사절단*을 파견하는 등 

유망시장 공략과 수출시장 다변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.”라고 

밀했다.

* 브라질․아르헨티나(4월), 이집트․요르단․카자흐스탄(5월) 수출로드쇼 개최

※ 붙임: 1. 2017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플라자 개막식 개요

2. 해외 지역별 참가바이어 현황 및 주요 상담분야

3. 개막식 현장 사진자료(당일 별도 배포)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력과 

김남혁 사무관(044-203-484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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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참고 1  ｢2017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플라자｣ 개막식 개요

□ 개막식 개요 

ㅇ 일시․장소 : ’17. 3.16.(목) 13:00~14:00, Room 307

ㅇ 참석자 : 산업부 무역협력과장, KOTRA 김두영 전략마케팅본부장,

국내기업, 해외바이어, 참관객 등 150여명 (동시통역)

ㅇ 진행 순서

< 세부 진행순서 >

□ 기조연설자

시간 주제 비고

13:00～13:05 (5‘) 개회사
KOTRA 김두영
전략마케팅 본부장

13:05～13:10 (5‘) 축 사 무역협력과장

13:10～13:50 (40‘) 알파고 시대, 보건의료산업의 미래는?
(The Future of Health is Cognitive)

IBM Watson Health
Dr. Andrew Norden

13:50～14:00 (5‘) VIP 기념촬영 -

Dr. Andrew Norden
MD, MPH, MBA, Deputy Chief Health Officer

IBM Watson Health

- 세계 최초의 암 진단․인지 프로그램 ‘Watson for
Oncology’ 권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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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2참고 2  해외 권역별 참가바이어 현황 및 주요 상담분야

◈ 금년도 글로벌 바이오․메디컬 플라자 는 선진시장(유럽)과 
신흥시장(아프리카․중동 등) 중심으로 글로벌 바이어 섭외 

ㅇ 의료기기, 의료 SW, 공공조달, 병원 건립 및 관련 프로젝트 등 
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과 상담 예정

 (권역별 참가현황) 유럽(바이어 60개사, 비중 28.4%), 아프리카(27), 중동

(26), 중국(23, 대만 포함), CIS(22개사) 등의 순으로 참여 예정

ㅇ 의료기기(공공조달 포함) 분야에 유럽바이어 참석이 많고, 보건의료 

서비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신흥시장 바이어가 대다수

< 해외 권역별 바이어 현황(개사) >

분야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국 CIS 서남아 중남미 동남아 기타

의료기기
일반

45 23 25 19 20 10 10 10 19

의료기기
공공조달

15 3 0 0 0 1 0 1 0

보건의료
프로젝트

0 1 1 3 2 1 2 0 0

소계 60 27 26 23 22 12 12 11 19

 (주요 상담분야) 해외바이어들은 의료기기, 의료SW, 공공조달과 

병원서비스 프로젝트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우리 기업에 관심

< 주요 상담 예정분야 >

분야 주요 상담분야
의료기기
일반

▶ 영상의료기기, 진단기기, 휴대용/가정용 의료기기, 병원 정보시스템 등

의료기기
공공조달

▶ 영국 ‘국민건강보건서비스(NHS)’, 유엔난민기구 등의 조달 참여방안

보건의료
프로젝트

▶ 병원(종합병원, 어린이병원), 재활센터, 오만 ‘메디컬 시티’ 프로젝트 등


